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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을 깎겠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코 앞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 25일(금) 새벽 2시 야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28일(월) 예정된 본

회의만 통과하면 2019년부터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노동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악이 당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겠지만, 점차 전체 노동자

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악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

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자료 : JTBC

현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직무, 직책수당]

만 포함하던 것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의 일부]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진다. 현재 기본급과 직

무수당으로 157만원, 상여금 월 50만원, 복리후생비(교통

비, 식대 등) 월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 기준

으로는 최저임금 157만원이지만 개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176만 7,6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결국 내년에 임금을 동결해도 이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래 표 참조)

여기에 덧붙여,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악했다. 국회가 최저

임금법을 피해갈 꼼수를 자본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이다.

자료 : 경향신문

전체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실질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하락할 

것이다. 지금도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법 개

악으로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을 높게 받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시켜서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임금 임상은 절대 없다고 선포한 것도 우연

이 아니다.

아직 막을 수 있다! 28일 총파업으로!

최저임금법이 최종적으로 개악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야 한다.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려고 한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28일 총파업으로 집결해 최저임금법 개악 막아내고 

우리 임금을 지켜내자!


